
다음달 9일 경남 남해의 독일마을 광장에 가면 독일식 청년 마켓을 만날 수 있다.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전국의 청년들과 남해군의 핫플 셀러들의 만남으로 이뤄지
는 체험형 플리마켓인 ‘도도한 도르프 청년 마켓’을 시범 운영 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남해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도르프 청년 마켓’은 대표 관광지인 남해의 인기 있는 지역 상품을 독일마을 광장
에서 한 번에 만나게 하는 마켓이다.

또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데뷔 마켓으로 23팀
의 셀러들이 참여하는 이번 마켓에서는 남해 매력을 담뿍담은 관광 굿즈와 선물하기 좋
은 수공예품, 남해의 매력이 담긴 먹거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독일하면 연상되는 댄싱 베어 모양의 ‘하리보 특별관’도 구경할 수 있다. 또 귀
여운 사진으로 인기 있는 ‘영수증 사진기’ 이벤트와 플리마켓 내의 셀러 물품 구매 시 증
정되는 경품권으로 룰렛이벤트 및 체험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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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독일마을 광장서 ‘독일풍 청년 마켓’ 만난다
‘도도한 도르프 청년 마켓’ 다음달 9일 오픈
남해 찾는 청년과 지역 핫플 셀러들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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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룰렛이벤트에서는 독일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간이매점인 ‘도이처임비스’의
시원한 생맥주 및 독일식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쿠폰까지 제공되며 유럽풍의 통일된 매
대와 자유롭게 쉬고 즐길 휴식 공간과 싱어송라이터와 전자바이올린 공연까지도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독일마을의 상징공간인 광장을 활용한 즐길 거리를
제공코자 이번 ‘도르프 청년마켓’을 준비했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사항을 보
완해 내년에 정기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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